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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시장,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혼신... 대한민국 관문에 꼭 필요
- 25일, 인천성모병원 찾아 현장평가 준비상황 점검 및 관계자 격려 -

- 대한민국 관문이자 감염병 유입 최전방인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 꼭 건립돼야 -  

인천시가 국내 다섯 번째 감염병 전문병원을 인천에 최종 유치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박남춘 시장이 2월 25일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

에 참여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을 찾아 준비상황 점검과 관계자들

을 격려하고, 현장평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가 최종 현장평가만을 남겨

둔 가운데,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시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는 박남춘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시민들의 

염원을 다지고자 이뤄지게 됐다.

앞서, 최근 실시된 1차 대면평가에서는 공모에 참여한 병원 4곳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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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과 경기도 소재 병원 등 두 곳이 통과했다.

시는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해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재정비, 

▹취약지 감염병 응급 원격 협진 네트워크 구축, ▹민간의료기관 공

동 대응체계 마련 등 행정적 지원을 다각화하는 한편, 인천성모병원과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재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인천성모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최종 선정되면 올해부

터 병원 내에 지하5층~지상8층, 연면적 108,154㎡, 102병실* 규모의 독

립적 감염병동을 설립할 예정이다.

 * 음압병실 30, 음압중환자실6, 일반중환자실6, 일반병실60, 음압수술실6

인천성모병원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서면, 모병원과의 신속한 공

동 대응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가톨릭 중앙의료원 네트워크를 활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현장평가를 실시 한 후 3월 중 수도권 감염병 전

문병원 선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도시이자 신종 감염병 유입

의 최전방 국경도시로서 신종 감염병 유입 차단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로의 감염병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은 

반드시 인천에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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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인천성모병원 인근 주민들도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이 

하루빨리 인천에 건립되기를 염원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인천시의 유

치활동을 응원했다.


